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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국은 낙농가의 뜻과 정성이 담긴 자조금을

가장 효율적으로 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

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, 미국 등 낙농선진국

에서 추진 중인 자조금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우

리의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

급하다. 

낙농의무자조금사업이 농협중앙회와 낙농육우

협회가 공동 운 한다. 서로간의 깊은 신뢰와 합심

노력으로 오로지 한국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

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자세를

기 해 본다.

옛말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이 있습니

다. 예컨데“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

다”라는 말이지요. 그동안 우리 낙농인들이 이 교

훈을 어쩌면 잊고 살았는지 모를 일입니다. 때늦은

감이 있으나 자조금을 형성하여 우리의 생업을 우

리가 적극적으로 지켜보자는 결의를 도출한 낙농

인 제위에게 서로 자축하면서 찬사를 보냅니다.

작금의 세태는 생산자의 시장이 아니라 판매자

의 시장이며 이는 소비자가 왕이며 소비자를 확보

하지 못하면 그 산업은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는

것 아닙니까? 우리는 이점을 행여 소홀하지 않았는

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.

첫째, 우유라는 것이 무엇인가? 물론 우유 전문

가나 우리 같은 생산자들은 그 가치를 충 알 것

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유라는 귀한

양식을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

요.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는 요구르트로

표되는 제품이 한 두가지 있을 때 습니다. 참으

로 농업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어느 분이

자기 아이들에게 요구르트를 먹이고 있다고 합니

다.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요구르트를 먹이면 우유

도 먹고 유산균도 먹으므로 별도로 백색우유를 먹

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. 지금이야 그래

도 우리 소비자들은 유산균 음료와 백색 우유를

강은 구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에

한 식품적 가치를 꼼꼼하게 이해시켜서 다른 유제

품과는 별개로 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

식을 주입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봅니다.

둘째, 우유를 먹는 연령층입니다. 우유는 어린이

들이 먹는 것이고 성인들은 먹어봤자 별 효과 없는

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불식시키지 못하고

특 집 낙농자조활동자금사업, 전문가의제언

모두가자조금의주인

낙농자조금 의원회의장김장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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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는 점입니다. 요즘은 무덤전까지 우유를 먹자

는 켐페인을 우리 업계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

자는 아직 실감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

니다. 바로 백색 우유의 블루오션(blue ocean)이

코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이 일을 게을리 하고 있었

던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

셋째, 우유는 왜 더욱 신선해야 되는가? 식품의

생명은 신선도 입니다. 우유는 더욱 그러합니다.

신선도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확실하게 인식해야

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. 

넷째, 어떤 우유가 좋은 우유고 어떤 우유가 질

이 떨어지는 우유인가를 소비자가 확실히 알고 있

어야 합니다. 중언부언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부

터 우리는 우리의 자조금으로 우리의 생업인 낙농

업을 발전시켜 무역경쟁, 무한경쟁에서 승리할수

있는 기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되리

라고 확신합니다.

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어 태동기에 중책을 맡

게되어 보람도 있지만 이 일의 원만한 수행에 저의

능력이 충분치 않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

여러분 모두가 이 조직의 책임자라는 인식으로 협

조해 주신다면 혼신을 다하여 낙농자조금 제도를

정착시키고 그리하여 낙농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

을 것을 다짐합니다.

협회역사자료집발간관련자료협조요청

우리협회가 어느덧 설립 30주년(2010년 1월)을 맞이하게 됩니다. 이를 기념하여 협회는 우리나라 낙

농육우사와 함께한 본회의 역사에 한 이해를 넓히고자, 협회 역사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. 

한국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협회의 역사적 기록들은 매우 귀중한 경험이자 향후

낙농육우산업의 위기 방안마련에 있어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. 

그러나 원활한 편찬을 위해서는 협회 활동사를 고증할 수 있는 관련사료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

합니다. 

이에 우리 협회와 관련한 신문기사(주로 70~80년 , 90년 초), 사진 등을 소장하고 계신 분은 협

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관련자료를 협회로 우편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

※ 협조하여 주신 자료는 참고 후 반드시 빠른시일 내에 반환하겠사오니, 자료 뒷면에 보내신 이의 성

함과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
<연 락> 전화 : 02-588-7055~6 / 팩스 : 02-584-51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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